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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향해 "조 후

보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실패한 것을 마치 제3자의 일인 것마냥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스스로 설계하고, 추진하고, 검찰 인사를 운영했

던 책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자신의 정치적 숙명이라고 외치는 조국 대표, 정치에 나선 핵심 목표가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다"며 "조국

민정수석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에게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조국 대표였다"며 "그런

데 검찰 권력은 오히려 더 거대해졌고, 더 정치화됐으며 종국에는 대한민국 권력을 뒤흔드는 공룡이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의 책임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검찰의 특수부 수사권, 즉 직접수사권을 보장해 줬다"며 "심지어 윤석열 검

사장이 원하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직제까지 만들어 특수 기능을 보강시켜 주었다"고 했다.

또 "검찰을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만들어 줬다"며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취임시킨 이후에는 전국 검찰청의 인사권을 윤석열과

그 측근에게 전부 위임해 모든 검찰이 윤석열의 사조직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조 후보는 최근 어느 방송에 나와 자신이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극히 예외적 보완수사권)과 김용남 민

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제한된 보완수사권)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며

"양자의 주장이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일선의 수사 실무를 제대로 알고서 하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검찰 권력을 키워 놓고, 뒤늦게 정치에 뛰어드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모순적인 행태가 정상적으로

비치지 않는다"며 "조 후보는 김 후보의 국민의힘 시절  발언을 비난하기 전에 검찰개혁 실패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부터

진지하게 사죄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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